
신자료 백영본 �기사주(記事珠)�에 대하여

-소설어록해와 �동국명산동천주해기� 수록 양상을 중심으로-

  

37)정솔미*

Ⅰ. 서론

Ⅱ. �기사주�의 서지적 특징

Ⅲ. �기사주�의 내용과 문헌적 가치

Ⅳ. 결론

<국문초록>

본고는 신자료 백영본 �기사주(記事珠)�의 문헌적 가치와 함께 서지사항과 

수록작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것이다. 백영본 �기사주�는 다양한 관심과 

취미를 가졌던 19세기 문인이 고금의 여러 문헌들을 두루 참조하여 서적 목록

이나 작품, 또는 글귀나 정보 등을 짤막하게 간추려 한문으로 필사한 책이다. 

이 책은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: ① 중국의 사(詞) ② �강

한집� 소재 기록 ③ 생활․양생(養生) 관련 잡다한 정보 ④ 조선 문인의 신

기(新奇)한 산문 ⑤ 역사․제사․법률 관련 잡다한 정보. 이 가운데 주목할 

부분은 ③과 ④ 부분이다. 

③에는 ‘일개심쾌초록’(一開心快抄錄)이라는 제목 아래 소설어록해(小說

語錄解)가 일부 필사되어 있는데, 이는 조선후기 소설어록해를 확장적으로 

이해할 단서를 제공한다. 현전하는 소설어록해는 �서유기(西遊記)�․�수호

전(水滸傳)�․�서상기(西廂記)�를 중심으로 삼은 데 비해, 여기 실린 어록

해는 주로 �금병매(金甁梅)�를 출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. 아울러 여기

에는 중국어 음가(音價)가 한글로 병기되어 있어 소설어록해가 향유된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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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로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.

④에는 �동국명산동천주해기(東國名山洞天註解記)�의 본문이 일부 기록

되어 있다. �동국명산동천주해기�는 남극관(南克寬)이 허균(許筠)의 저작

으로 지목한바 주목할 만한 작품인데, 지금까지 �와유록(臥遊錄)�에 그 서

문(序文)이나 후지(後志)만 전한다고 알려져 있어 자료의 실상을 확인하기 

어려웠다. 그런데 이 책을 통해 그 본문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

것이며, 그 결과 이는 자국산수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도가적인 인식틀 

속에서 조선의 지리를 재편하고자 한 지리지적(地理志的) 요소를 가진 글

임이 확인되었다. 추후 �기사주�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기대한다.

핵심어: 백영본 �기사주(記事珠)�, 소설어록해, �금병매�, �동국명산동천

주해기�, 도가적 글쓰기

Ⅰ. 서론

본고는 신자료 백영본 �기사주(記事珠)�의 문헌적 가치와 함께 서지사항

과 수록작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것이다.1) 이 책의 제목인 “기사주”는 

기억을 되살리는 능력을 지닌 구슬을 칭하는데, 중국 당(唐)나라 재상 장열

(張說)이 어느 사람에게 받고서 간직했다는 고사가 전한다.2) 문인들은 종

종 이 고사를 취해 책 제목을 붙였다.3) 

그런데 ‘기사주’ 고사를 취하여 제목을 붙인 책이 모두 동일한 체재나 성

 1) 백영본 �기사주�는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정학성 선생이 소장하고 있다.

 2) 당(唐)나라 때 재상 장열(張說)에게 어느 사람이 감색 구슬을 주며 그 이름을 ‘기사주’(記事珠)

라 하였다. 그 구슬을 손으로 굴리면 정신이 맑아져 기억나지 않는 일이 생각났다고 한다(“開

元中張說爲宰相, 有人惠說二珠，紺色有光，名曰記事珠. 或有闕忘之事, 則以手持弄此珠, 便覺

心神開悟, 事無巨細, 渙然明曉, 一無所忘. 說祕而至寶也.”) 王仁裕, �開元天寶遺事․記事珠�.

 3) 당나라 풍지(馮贄)의 �기사주�가 유명하다. 이 고사를 취하여 다른 제목을 붙인 경우도 있

는데, 주비승(朱非勝, 1082∼1144)의 �감주집(紺珠集)�과 왕응린(王應麟, 1123∼1296)의 �소

학감주(小學紺珠)�, 그리고 청(淸)나라 때 간행된 작자미상의 �감주집(紺珠集)�을 그 예시로 

들 수 있다. 조선의 자료로는 서형수(徐瀅修, 1749～1824)의 �벽감주(碧紺珠)�와 작자미상의 

�기사주� 여러 편이 확인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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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을 지닌 것은 아니다. 일정한 체계가 있는 유서(類書)나4) 특정한 주제에 

대해 날짜별로 기록한 책들이 있는가 하면,5) 필사자가 인상 깊게 읽은 글

을 일정한 분류 체계 없이 잡박하게 기록한 책도 있다.6) 백영본 �기사주�

는 마지막 사례에 해당한다. 즉, 백영본 �기사주�는 고금의 여러 문헌들을 

두루 참조하여 서적 목록이나 시와 산문 작품, 또는 글귀나 정보 등을 짤막

하게 간추려 한문으로 기록한 것이다. 

필사본 1책으로서 참고한 문헌의 범위는 �소동파문집(蘇東坡文集)�과 같

은 중국의 시문집과 �금병매(金甁梅)�와 같은 백화소설에서부터 �열하일기�

(熱河日記)와 같은 조선 문헌, 그리고 불가와 도가의 책까지 광범한데, 특히 

19세기 백화소설의 독서양상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점, 그리고 그간 

일실된 것으로 여겨졌던 �동국명산동천주해기(東國名山洞天註解記)�의 본

문이 일부 기록된 점에서 귀중한 문헌적 가치를 지닌다.7) 이에 이 책의 서지적 

특징과 중요한 대목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학계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. 

Ⅱ. 서지적 특징

1. 형태적 특징

백영본 �기사주�8)의 표제는 “記事珠”이며 내제는 따로 없다. 오침철장

 4) 서형수의 �기사주�는 유서에 해당한다. 서형수에 �기사주�에 대해서는 장종미의 ｢徐瀅修의 

�碧紺珠�에 대한 서지적 연구｣(�한국한문학연구� 78, 한국한문학회, 2020) 참조.

 5) 연세대학교 소장본 �기사주�는 순조(純祖)가 세자였던 당시 그에 관련된 일들을 기록한 것이며, 

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�기사주�는 어느 지방관청에서 처리한 공무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. 

 6) 현재 한옥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자 미상 �기사주�에는 박지원(朴趾源)의 �열하일기�(熱

河日記)의 일부와 청나라 노원창(盧元昌)의 �고사성어고�(故事成語考)가 일부 실려 있다.

 7) �동국명산동천주해기�는 지금까지 �와유록�(臥遊錄)에 그 서문(序文)이나 후지(後志)만 전

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, 백영본 �기사주�에서 자료의 실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좀더 확인할 

수 있는 것이다. 이 책은 ‘도가적인 유기(游記)’로서 특이한 성격을 지닌다고 그 내용이 주목

된 바 있으며(이종묵, ｢유산의 풍속과 유기류(遊記類)의 전통 -장서각본(藏書閣本) �와유록

(臥遊錄)�과 규장각본(奎章閣本) �와유록(臥遊錄)�을 중심으로｣, �고전문학연구� 12, 한국고

전문학회, 1997, 404), 남극관(南克寬, 1689∼1714)이 허균(許筠)의 작이라고 말한바 그 작가

에 주목한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다(정민, ｢許筠의 �東國名山洞天註解記�와 도교문화사적 

의미｣, �도교문화연구� 14, 한국도교문화학회, 2000).

 8) 이하 �기사주�로 칭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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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으로 엮었으며 크기는 17.0㎝×25.0㎝이다. 강희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

정되는, 중국본 �사기(史記)� ｢한흥이래제후연표(漢興以來諸侯年表)｣ 제5

권에서 제7권까지의 공란이나 이면(裡面)을 활용해 필사한 책으로서 표지

에는 능화문(菱花文)이 뚜렷하다.9)

또한, 중국본 �사기�가 끝나는 마지막 면에는 조선의 종이를 덧대고 또 

그 뒤로 조선 종이 10면을 추가하여 본래의 �사기� 책과 합철하였다. 그 결과 

총 필사면은 200면에 달하는데, 각 면에 기록한 행이나 글자수는 일정치 않다. 

목차는 따로 없고, 표지 바로 다음 면에 “동방역대연수(東方歷代年數)”10)

와 “전대흥망(前代興亡)”11)을 간략하게 기록했다. 그 다음으로 책이 시작되

는 첫 면의 상단에 “소동파문집등록(蘇東坡文集謄錄)”이라 하였는데, 그 뒤

로 소동파는 물론 장선(張先)과 육유(陸游)를 비롯한 송(宋) 나라 시인들의 

사(詞)가 필사되어 있다. 그 이후에는 혹 작품 제목과 작자를 둘 다 표기하

기도, 혹 작품 제목만 표기하기도, 혹 아무런 제목을 달지 않기도 하면서 다

양한 작품을 기록하였다. 

<그림 1: 표지> <그림 2: 표지 뒷면> <그림 3: 책의 첫 페이지>

 9) 이 책이 강희 연간 전후로 편찬된 �사기�라는 사실은 성균관대학교 김영진 교수께 자문을 

얻어 파악할 수 있었다.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료를 보아주심에 감사드린다. 

10) 단군(檀君)을 시작으로 하여 기자(箕子)․신라․고려․고구려․백제의 흥망과 지속기간을 

짤막하게 기록하였다. 

11) 중국 한(漢) 나라에서 당(唐) 나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. 


